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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국민요구 짓밟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, 재협상하라

[성명]

국민요구 짓밟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, 재협상하라
  <?xml:namespace prefix = o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office" />
 
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. 성역 없는 진상조사, 투명

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.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끝내 거대

보수양당에 의해 내팽개쳐졌고, 그 합의 과정 역시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.

 
세월호 가족들 역시 여야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,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. 민주노총은 가족들의 입장을 적극

지지하며 가족들은 물론 시민사회운동진영,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 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쟁취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

것임을 밝힌다.

 
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전례 없는 대참사이자 사회구조적 참사의 진상을 밝혀 줄 특별법이 아니다.

그들이 합의한 특별법은 진상조사에서 국민들은 물론 세월호 가족 당사자들까지 배제하고 들러리로 세우려는 야합법

이며, 또 다시 “가만히 있으라”며 진실까지 침몰시키려는 무책임한 독단이다.

 
4월 16일 참사 이후 국민은 “이게 국가인가”라고 물어야 했으며, 8월 7일 야합 이후 우리는 또 다시 “이게 국회인가”라

고 묻지 않을 수 없다. 특히, 배신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새정련 박영선 원내대표의 독단적 합의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

다. 국회는 가족들을 철저히 무시했으며 400만 국민들의 특별법 서명과 입법청원을 짓밟았다. 이건 국회가 아니다. 어

제와 오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없으며 여야가 따로 없는 꼴로 전락했다. 청와대도 국회도 국민의 비탄과 절

규를 외면하는 나라, 이게 국가인가.

 
새정련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혁신하겠단 말인가. 그들은 수사권 보장만은 반드시 지켜내고 특검추천권은 결코 포

기하지 않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. 그러나 그들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만한 새누리당과 손을 잡았다. 양

심이 있고 국민의 뜻을 아는 국회의원이라면 밀실에서 이뤄진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을 즉각 규탄하고 바로잡아야 한

다. 박영선 대표의 결정은 당내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선언하고 의원총회 등을 통한 당론으로 야합을

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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